
“지능형 서비스 로봇 위한 표준 제정 등 협력”
-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9개 기업 업무협약 체결…“로봇산업 혁신 노력”

-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및 로봇산업 성장에 큰 시너지 효과 기대

      

      ▲ 지능형 로봇 기업 협의체 구성 및 업무 협약식 단체 사진
       (왼쪽부터) 한국스마트드론㈜(3명), ㈜엘탑, ㈜로그인서광, 하이트랙,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,  

         ㈜맨엔텔, ㈜싸이버메딕, ㈜에이버츄얼,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홍남표 부센터장 등 지능형 서비스 로봇 관련    

         기업 대표 및 실무진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(이하 센터, 센터장 오

창명 교수)가 8월 19일(금)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개발·생산하는 국내 9개 기업*과 

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표준 제정 등 로봇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내

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

* 지능형 서비스 로봇 관련 개발 및 생산 기업 9개社: ㈜로그인서광, ㈜맨엔텔, ㈜삼영시스템, ㈜싸
이버메딕, ㈜써큘러스, ㈜에이버츄얼, ㈜엘탑, 하이트랙, 한국스마트드론㈜ 

이번 업무협약은 지스트와 (재)광주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(기업)*이 선정된 산업통

상자원부의 ‘산업데이터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, 이번 협

약을 통해 센터와 9개 기업은 ▴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 관련 기술 개발 ▴산업데

이터 확보 협력 및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 ▴서로 다른 기종 간의 상호 운용성 확

보를 위한 필수요소 도출 ▴실증평가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.

* 4개 기관(기업): 지스트, (재)광주테크노파크, (사)한국로봇산업협회, ㈜구름네트웍스

센터가 참여하는 ‘산업데이터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’은 지능형 로봇 분야의 데이터 

표준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표준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상호운용성 

점검과 실증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, 올해부터 4년간 24억 원의 국고를 지원

받아 진행된다. 



오창명 센터장은 “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헬스케어 산업, 정밀의료사업 등 

지역 특화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 지원 및 연구

개발을 모색하고 있다”며, “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라이프케어 로

봇 실증 사업과 함께 센터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·물적 인프라의 공유를 통

해 다각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또한 “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및 로봇 산업 성장에 큰 시너지 

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 


